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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연구는 현대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도이촌을 통한 체류형 레저스포츠 참가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도이촌의 삶을 중심으로 체류형 레저스포츠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국내에서 오도이촌을 통한 체류형 레저스포츠 경험을 가진 총 6명을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스트레스를 자연 속 스포츠를 즐기며 치유하고자 하였으며, 자연 속 스포츠를 즐기면서 가슴 속에 감동의 울림을 느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평안함을 통해 다시 활력을 다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류형 레저스포츠를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꼈으며, 진정한 나를 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면의 안정을 찾아 세상의 새로운 것들과 연결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인의 새로운 여가문화는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즐기는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록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tay-type leisure sports through “Odoichon”, which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paradigm in modern spor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a new leisure culture centered on the lifestyle of Odoichon. A total of six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in stay-type leisure sports through Odoichon in Korea were selected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sought to relieve the stress of urban life by enjoying sports in nature, feeling a deep emotional resonance in the process. They also regained vitality through the tranquility experienced in nature. Second, through stay-type leisure sports, they felt a sense of unity with nature and began to discover their true selves. They found inner peace and sought to live a meaningful life by connecting with new aspects of the world. As these findings indicate, the new leisure culture of modern individuals involves leaving the fast-paced, busy city life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enjoying tranquility and peace through leisur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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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이어지면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단체 활동 제한’, ‘외부 활동 자제’ 등과 같은 정부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전국은 ‘비대면’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문화적으로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가 이루어졌으며, 여파는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김미숙, 2020; 남상우, 2020; 이진석, 2020).

        이후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및 관광⋅레저 분야는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스포츠 참여의 제약과 더불어 실내 스포츠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스포츠산업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김도균, 2020). 이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조차 잃어 갔으며, 운동부족과 신체활동 저하라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위기는 기회와 함께 공존한다. 사람들은 방역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시작하였다. 특히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이전 대비 자전거, 골프, 등산 등과 같은 야외스포츠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별한 신체적 접촉 없이, 야외에서 행하는 자전거와 골프는 호황기를 맞이하였다(유은혜, 이철원, 이민석, 2022).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수의 산과 숲, 크고 작은 강들이 분포하는 등 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김태중, 김민수, 2020).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레저스포츠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경쟁 중심의 스포츠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즐거움과 몰입, 균형, 삶의 질을 중시하는 스포츠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김지영, 김정모, 이충영, 2015).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심을 떠나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경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달 살기’나 ‘오도이촌(五都梨村)’과 같은 생활 방식이 관심을 받고 있다(이주영, 2021. 12. 01.). 오도이촌은 주중 5일은 도시에 거주하고, 주말 2일은 농촌에서 머무르는 생활 형태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와 치유를 중시하는 현대 레저스포츠의 철학과도 연결된다. 즉 오도이촌은 단순한 거주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자연 친화적 레저스포츠를 포함한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경쟁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 스포츠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

        이렇듯 스포츠의 경쟁적 요소에 벗어나, 삶과의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 참가를 통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레저스포츠의 참가를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현대사회의 여가 활동의 연관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신체 건강 증진, 스트레스 완화, 몰입 경험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학문적 및 실천적 가치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뚜렷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외의 경우에도 Beall, et. al.(2022)은 팬데믹 이후 야외 활동 참여가 감소했으며, 자연 친화적 스포츠 참가도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웰빙이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차연 친화적 스포츠 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Houge Mackenzie & Brymer(2020)은 자연 친화적인 모험스포츠가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자연 친화적 스포츠가 건강 및 웰빙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스포츠 참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팬데믹이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스포츠 참가의 변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 친화적인 레저스포츠의 참가를 통한 현대사회의 여가 활동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가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개인의 여가 증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유대감과 지속 가능한 삶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오도이촌을 통한 레저스포츠 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류형 레저스포츠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도이촌을 통한 레저스포츠 참가의 패러다임을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배경: 오도이촌(五都梨村), 자연 친화적 레저스포츠에 참가하다.
        오도이촌(5도2촌)은 주 5일은 도시에, 주말 2일은 농촌에 머문다는 의미이다. 즉 도시와 농촌 생활을 병행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최근 직장 등 사회생활을 관두기 힘든 현실에서 귀농까지는 무리지만, 휴일에라도 도시탈출을 꿈꾸는 오도이촌 청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주현웅, 2023. 10. 11.).

        특히 도시가 아닌 한적한 자연 속에서의 삶을 한데 묶어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러스틱’은 ‘시골 특유의, 소박한’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폭발 직전의 북적임과 소란스러움을 탈피한, 조금은 불편하고 느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추구가 늘어나고 있다(이주영, 2021. 12. 01.).

        특히 도시인에게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의 시골은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의 따분함을 넘어 그 이상의 경험을 전해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러스틱 라이프는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向) 라이프 스타일로 정의된다(김난도 외, 2021). 이렇듯 오도이촌의 추구는 도시 생활을 근간으로 하되, 여유 시간을 시골에서 즐기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앞선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레저스포츠 참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레저스포츠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도이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느림의 철학을 스포츠에 적용해 경쟁보다는 참여와 즐거움에 중점을 둔 슬로우 스포츠(Slow sport) 참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대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오도이촌을 통한 레저스포츠 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성표집을 위한 의도적 특성 표집법(purposive trait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 방법에 한계가 있고 더욱이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더 어려우므로, 예비 심층면담을 통해 기준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과 회의를 거쳐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고, 기준안에 적합한 참가자를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보다는 특정상황에 대한 심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규모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형 레저스포츠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로, 총 6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학력
              	결혼여부
              	종목
              	스포츠 경력
              	오도이촌 경력
            

          
          
            	연구참여자 A
            	여
            	33
            	대졸
            	미혼
            	서핑
            	7년
            	2년
          

          
            	연구참여자 B
            	여
            	33
            	대졸
            	미혼
            	프리다이빙
            	7년
            	1년
          

          
            	연구참여자 C
            	여
            	34
            	대졸
            	기혼
            	스키
            	13년
            	2년
          

          
            	연구참여자 D
            	남
            	36
            	대졸
            	기혼
            	싸이클
            	8년
            	1년
          

          
            	연구참여자 E
            	남
            	39
            	대졸
            	기혼
            	스쿠버다이빙
            	12년
            	3년
          

          
            	연구참여자 F
            	남
            	42
            	대학원졸
            	기혼
            	스키
            	22년
            	5년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주로 심층면담을 이용하였다.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였으며, 친근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층면담 시에는 연구참여자에게 대화내용을 녹음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으며,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의 충실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면담내용을 소형녹음기로 녹취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협의 아래,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대면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오도이촌을 통한 레저스포츠 참가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로 시작하였다.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담의 범위로 개인적 특성, 오촌이도를 통한 레저스포츠 참가에 대한 인식, 오도이촌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및 레저스포츠 참가를 통한 가치 등에 관한 질문을 작성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포화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4. 자료처리
        질적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 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더불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고자 주제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감소시켜 나가면서 분석적 범주를 구명하고 관련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Dey, 1993).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Crabtree & Miller(1999)이 제시한 질적 자료의 분석방법에 따라 4단계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화 단계에서는 오도이촌을 통한 레저스포츠 참가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시행하였다. 둘째, 분류화 단계에서는 검토화 된 자료를 의미 단위로 분류하고, 중심 현상화 하였다. 셋째, 범주화 단계에서는 자료의 상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묶어서, 주제들의 속성과 차원을 설정하였다. 넷째, 해석화 단계에서는 주제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5. 자료의 진실성 및 윤리성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수집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의 다원화를 확보하였다. 구성원간의 검토(member checking)와 동료연구자 점검(peer debriefing)을 통해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삼각검증법,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연구참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등 Denzin(1989)이 개발한 신뢰성 준거들을 통하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까지 연구의 전 과정이 질적 연구의 논리와 방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 익숙한 스포츠사회학 전공 교수 3명과 박사 2명의 검토를 받았다.

        윤리성 확보는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다시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양한 이유로 연구 참여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연구 참여 중단 의사를 표할 것을 사전에 공지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Ⅲ. 체류형 레저스포츠의 새로운 여가 패러다임: 슬로우 리트릿과 리커넥트
      
        1. 일상을 떠나, 자연을 느끼는 스포츠: 슬로우 리트릿
        슬로우 리트릿은 슬로우(Slow)와 리트릿(Retreat)의 합성어로 바쁜 일상을 벗어나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문순, 2024. 05. 09; BBC, 2024. 08. 11). 즉 단순히 휴가를 떠나는 것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느린 속도를 추구하며, 자연과의 교감, 자기 성찰, 심신의 치유 등을 통해 삶의 균형과 웰빙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최근 현대인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한 방식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문화이다(박지훈, 2024. 09. 03). 이러한 여가문화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참여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받는 문화인 것을 알 수 있다.

        
          1) 도시의 스트레스, 자연으로 치유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과열된 삶 속에서 살아간다. 이는 스트레스, 공허함, 무기력함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진다(곽윤복, 김신희, 2021). 그렇기에 도시를 이탈하여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찾아 자연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주목하게 된다(조록환, 이정은, 손호기, 2016). 이러한 삶의 방식을 오도이촌이라 한다. 5일은 도시 생활, 2일은 농촌 생활을 하여 도시를 떠나 온전히 자연을 느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여유롭게 즐기는 삶의 방식이다(한주성, 2022).

          
“도시에서의 치열한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도시에서의 휴식은 진정한 휴식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도이촌을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여, 프리다이빙)

          
“오도이촌 생활이 처음 며칠은 도시에서의 습관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유를 즐기고,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깐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A, 여, 서핑)

          도시를 떠나 여유로운 시간을 처음 느끼려다 보니 어색하고 불안감이 생겼지만, 그 여유로움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면담자들은 자연만을 느끼기 위해 농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더욱 진정한 여가를 느끼고자 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를 떠나 서핑만을 위해 지방에서 지내는 건 처음인데, 처음에는 주변 환경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넓고 깊은 바다, 파도 소리, 멀리 보이는 산의 모습 등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연구참여자 B, 여, 프리다이빙)

          
“도시에서 운동할 때는 남들의 시선, 기록에 집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오롯이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속도도 중요하지 않았고, 얼마나 오래 운동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을 느끼면서 달리는 그 자체가 즐거웠어요.” (연구참여자 D, 남, 싸이클)

          레저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신종섭, 권헌수, 2024). 특히 자연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간과 상황을 만들어 준다. 그렇기에 자연 속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참여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더욱 스포츠의 매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최청락, 육현철, 서희정, 2022).

          많은 연구에서 자연을 보고 옆에서 느끼는 것만으로 신체적 치유, 우울증, 스트레스, 불암감 등을 치유한다고 하였다(전미경, 2022; Roe, Cox, & Cloke, 2013). 연구참여자들처럼 자연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판단한다.

        

        
          2) 가슴 속 뜨거운 울림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남과의 경쟁,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하루하루 지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전영준, 남태우, 어광수, 2023). MZ세대의 출현으로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는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전영준, 남태우, 어광수, 2023).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 가는 것이 저의 일과였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는 일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잠에 들기 일쑤였어요. 싸이클에 빠지기 전까지는 요” (연구참여자 D, 남, 싸이클)

          연구참여자들은 반복되는 같은 일상을 바꿔보고자 시작한 레저스포츠가 인생의 진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특히 레저스포츠의 큰 매력은 자연을 공간 삶아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매력이 현대인들의 지루하고 복잡한 일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참여자에게는 의미 있는 여가로 자리 잡았다.

          
“서핑의 매력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자연과의 호흡이라 생각해요. 파도 한 개, 한 개를 잘 넘으려면 파도와의 호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의 생활은 완전히 제 머릿속에서 없어졌어요.” (연구참여자 A, 여, 싸이클)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성공과 성취에만 집착했는데, 이제는 삶의 균형과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구참여자 E, 남, 스쿠버다이빙)

          특히 레저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자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Maller, Townsend, Pryor, Prosser, & Browning, 2006). 인간의 존재, 욕심, 소중함, 자연의 무서움, 비교할 수 없는 크기, 우주의 신비로움 등 인간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레저스포츠를 통해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이는 가슴 속에 어떠한 울림을 준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 즐겨하는 스포츠에 더욱 매료되며 진정한 여가로써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요일 오후부터 설레기 시작해요. 머릿속에 온통 스포츠를 즐길 생각뿐이에요. 정말 이 취미를 선택한 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E, 남, 스쿠버다이빙)

          
“저 자신이 자연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변화되었어요. 저와 같은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파이어족이라 해서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들도 이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한번 빠져들면 정말 세상이 즐겁게 느껴져요.” (연구참여자 B, 여, 프리다이빙)

          오도이촌 삶의 방식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가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에 나타났다. 한국의 오도이촌 문화는 시골에서 적당한 농촌 일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이주영, 2021. 12. 01).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도시를 떠난 이유가 자신이 즐겨하는 스포츠를 통해 현대의 복잡한 일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삶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 도시를 떠났다. 그렇기에 이촌 생활의 장소도 자연 속에서 자신이 즐겨 하는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택하였다. 이는 결국 현대에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스포츠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을 선택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의 문화로 이촌 생활을 통해 스포츠를 즐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3) 평안함에서 샘솟는 활력
          OECD 회원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식이 적은 나라에 속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해외 선진국은 7일 중 4일 업무, 3일 휴식을 취한다(김준형, 2024. 04. 27).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일과 휴식을 적절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일과 휴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업무의 능률과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Sonnentag, & Fritz, 2015).

          
“도시에서는 나름 제대로 휴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방 와서 스포츠 즐기며 살아보니 제대로 즐긴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골생활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줄 몰랐어요. 심적으로 많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요.” (연구참여자 D, 남, 싸이클)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 휴식을 취할 때 온전히 휴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김준형, 2024. 04. 27).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이 올라가고 더욱 신이 나서 인생을 즐기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온전히 휴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며 지낸다(이승환, 2022. 12. 29). 이렇다 보니 업무도 휴식도 아닌 불명확한 시간을 평생 지내게 된다. 이러한 삶에 불만이 쌓인 연구 참여자는 진정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오도이촌의 삶을 선택했다.

          
“회사를 나가지 않는 날이지만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못다 한 일들, 어려운 대인관계, 야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등 쉬면서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연구참여자 C, 여, 스키)

          
“모든 게 귀찮아서 잠만 잤던 거 같아요. 그러다 스키를 배우게 됐고, 스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유명한 스키장이 있는 곳에서 휴가를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연과 함께 하니 오리혀 잡생각도 안 나고 진정한 휴식에 집중할 수 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터로 가니 오히려 신이 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F, 남, 스키)

          오도이촌의 삶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에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스트레스 없는 삶을 통해 인생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다양한 연구에서 휴식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신 건강 증진, 창의성 향상, 직무 만족과 조직의 충성도가 높다는 연구가 많다(Rojas, 2006; Seligman, 2011; Trougakos, Beal, Green, & Weiss, 2008). 즉 사람은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휴식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알아야 다시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더욱 빨라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렇게 진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여가문화로 지방에서의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더욱 발전된 문화가 되길 기대해 본다.

        

      

      
        2. 체류형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연결: 리커넥트
        리커넥트(Reconnect)는 재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자연 속 스포츠를 통해 자연과 내면의 자아와 연결되고 나아가 새로운 차원의 것들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Mayer, Frantz, Bruehlman-Senecal, Dolliver, & Borkovec, 2009). 이러한 개념이 오도이촌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여가문화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자연 속 레저스포츠를 통해 진정한 자연과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내면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자연과 하나가 되다
          현대인 보다 세상을 먼저 살아간 우리의 어른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인생을 살라고 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은 주변의 환경, 사람, 사건들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든다(곽윤복, 김신희, 2021). 주변을 돌아보며 진정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핑을 하고 중간에 힘이 들어 보드 위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빛이 부서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마치 제가 자연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몸과 마음이 하늘과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자연과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참여자 F, 남, 스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자연에 속해 있음을 알고 있다(최청락, 육현철, 서희정, 2022).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러한 근본적인 것이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일상이다. 연구참여자들처럼 세상과 단절되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나게 되면 자연이 주는 무한한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 자신이 자연에 일부이며 자연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느끼게 된다.

          
“고요한 바다 속에 있으면 정말 뭔가 바다와 하나가 된 기분이에요. 제 눈앞으로 물고기도 지나가고 산호초도 보고 그러면 뭔가 이 바다의 에너지를 느낀다고 할까요? 평안하면서도 좋으면서도 무게감에 압도 되는 기분도 들어요. 무섭다기 보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오히려 힘을 받는 거죠. 물은 만물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바닷 속에 있으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나도 이 속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요” (연구참여자 E, 남, 스쿠버다이빙)

          
“음…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건 그냥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숲 사이를 달릴 때 발밑의 흙과 풀의 감촉,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새들의 지저귐… 이런 모든 감각들이 저를 자연 속에 녹아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도시에 살면서 잊고 지냈던 원시적인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연구참여자 D, 남, 싸이클)

          오도이촌을 통해 자연과 함께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고 자연에 자신의 몸을 맡겨 진정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한다. 많은 연구에서는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참여하게 되면 영감 및 창의력이 증진하게 되고, 동기부여와 몰입이 증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은 물론 인공환경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Kaplan, 1995; Louv, 2005; Ulrich, 1984).

          이렇듯 바쁜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쉼 없이 일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도이촌의 삶에서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레저스포츠 참여자에게 깊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라 여겨진다. 더욱이 자연에 동화되는 것은 진정한 여가를 즐겨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진정한 나를 알아가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인간은 많지 않다. 자기 객관화란 나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보듯이 객관화하여 돌아보는 것을 말한다(박희정, 홍우한, 2016). 인간은 누구나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처럼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간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현대인들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상담사의 도움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박희정, 홍우한, 2016).

          
“삶에 치여 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단 일 처리하는 게 더 급했던 것 같아요. 여유도 없고, 웃음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나에 대한 고민은 생소했죠. 그러던 중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고민하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에요.” (연구참여자 F, 남, 스키)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명상, 독서, 타인의 의견 존중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이주헌, 2012). 결국 이러한 방법들은 나와의 내면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과 대화가 깊어지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 과거의 문제 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계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는 나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연에서 즐기는 스포츠는 상대방과의 경쟁보다는 나와의 경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저와의 경쟁이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서 점점 내가 누구인지 무의식 속에서 고민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라는 것을 잃고 온전히 다이빙에 집중하니 저에 대한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뭔가 철학 적인 생각이요.” (연구참여자 B, 여, 프리다이빙)

          
“아무생각 없이 달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들이 나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저 산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들은 행복할까? 전혀 도시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을 법한 고민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밌기도 하고 저만의 인생관이 생기더라고요.” (연구참여자 D, 남 싸이클)

          연구참여자들은 남과의 경쟁이 아닌 자연, 또는 나와의 경쟁을 즐기는 레저스포츠의 매력에 더욱 매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으로 돌아온 참여자들이기에 더욱 자연과의 만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나와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많은 현대인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이주헌, 2012). 이는 과거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한국의 문화로 과정을 중시하기보다 남과의 경쟁을 통해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온 방식에서 나타난 문화이다(황지은, 2020). 이렇다 보니 과거 사회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불안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 들어 갑작스럽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는 나를 이해할 시간과 나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도이촌의 생활을 통해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어 나와의 연결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행동과 사고로 이어져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3) 내면의 안정을 찾다
          오도이촌의 삶은 남들의 시선, 남과의 경쟁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자연과 교감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의 안정감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나에 대해 알아가고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화가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F, 남, 스키)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내용도 좀 달라져서요. 남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정말 제 스스로도 많이 바뀐 거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C, 여, 스키)

          삶의 여유가 없으면 주변에도 여유를 부릴 수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자신을 있는 그래도 받아들이게 되고 내면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결정하게 되고 현재의 삶에 욕심 부리지 않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는 여가에 대한 만족은 심리, 사회적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Coleman, & Iso-Ahola, 1993; Nimrod, 2014; Pressman, Matthews, Cohen, Martire, Stoney, & Janicki-Deverts, 2009; Ryan, & Deci, 2000). 이는 내면의 안정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심리적 사회적 만족은 내면이 안정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Nimrod, 2014). 또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기분 또는 감정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도 한다(Ryan, & Deci, 2000). 이러한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그리고 직무에서의 만족과 긍정적 업무 형태를 지녀 무엇보다 전체적인 생활에 안정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도시를 떠나 지방에서 지내는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여행을 다녔다면은 이렇게나 제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을지 의문이 들어요.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좋아하긴 했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보고 있으면 뭔가 소풍 온 기분, 여행 온 기분도 들고 2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깐 더 안정감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여, 서핑)

          따라서 많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많은 스포츠는 이를 통해 협동심, 도덕성, 리더십, 배려심 등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의 승패에 중심을 두고 해석하려고 한다. 이렇다 보니 결과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다시 남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그 중에서도 나와의 경쟁, 자연과의 경쟁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기고 여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현대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Ⅳ.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중 오도이촌 삶을 선택하여 농촌에서 지내며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참여자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농촌에 체류하며 레저스포츠를 즐기게 되었고, 오도이촌 생활에서 레저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도이촌이라는 연구배경을 활용하여, 체류형 레저스포츠에 대한 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슬로우 리트릿의 개념을 들어 일상을 떠나서 자연을 느끼는 스포츠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스트레스를 자연 속 스포츠를 즐기며 치유하고자 하였으며, 자연 속 스포츠를 즐기면서 가슴 속에 감동의 울림을 느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평안함을 통해 다시 활력을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커넥트의 개념을 들어 체류형 레저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것들과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체류형 레저스포츠를 통해 먼저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꼈으며, 진정한 나를 알아가게 됐다고 느꼈다. 그리고 내면의 안정을 찾아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과 연결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인의 새로운 여가문화는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즐기는 풍류의 삶을 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참여자들이 하고 있고 그것이 주된 삶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오도이촌의 삶을 택하였지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평안함을 통해 더욱 레저스포츠에 빠져들게 됐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추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는 레저스포츠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오도이촌의 삶으로 실현하는 참여자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의 취향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다각적인 접근과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는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그중 스포츠는 환경이 사라지면 진정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레저스포츠의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과 스포츠와 관련된 연구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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